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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의 연설

chahn@townnewsusa.com

11일(목),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

雄)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의회 초청석에서 경청했다. 

필자가 갤러리에 자리를 잡고 앉은 잠시 후 기시다 총리의 

부인, 요코 여사가 입장했다. 요코 여사는 나와 아주 가까

운 갤러리에 자리했다.

회의장의 상·하원 의원들과 2층 갤러리를 가득 채운 관

중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한 기시다는 카멀라 해

리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인사를 나눈 뒤 34

분간 연설했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어를 

사용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는 영어로 연설했다. 

뉴욕 퀸즈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잠시 보냈던 기시다 총리

는 영어 연설에 거침이 없었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그는 갤러리에 있는 부인 

유코 여사를 소개한 뒤“유코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제 모

든 결정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이라며 웃

음을 유도했다. 이어서는 뉴욕 퀸스에서 3년간 거주했던 

어린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며 의원들의 호응을 얻어냈다.

그는 이날“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국가 간의 문제와 관련

해서 앞으로도 계속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그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일본이 적극 돕

겠다”고 했다. 이어“미국이 여러 세대 동안 구축하기 위

해 노력해온 국제 질서가 우리와 매우 다른 가치와 원칙을 

가진 이들로부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전 세계

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현재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기시다는 위협의 사례로 중국과 북한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현 대외 정책과 군사 행동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크고 전례가 없

는 전략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는 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

기 위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 더 큰 고통을 받게 했다”며,“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

시아의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미국의 리더십이 없어

서는 안 된다”며“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가 희

망이 사라지기 전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물

었다.

기시다는“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미국인들이 국

제사회에 관여하는 데‘회의감(self-doubt)’을 가지고 있

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는“국제질서를 거의 혼

자서 지탱해온 미국은 외로움과 피로, 무거운 부담을 갖고 

있다”며“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하

겠다.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고 했다.

그는“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주선에 일본이 미국의 

동승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어와 일본어

로“일본은 가장 가까운 친구, 도모다치(友達·친구)로 미

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일본은 수십 년간 변화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에서 회복하는 과묵한 동맹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강력하고 헌신적인 동맹으로 바뀌었다”며“우

리의 국가안보 전략도 바뀌었고, 인도태평양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 정책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오늘날 우리 협력은 양자간 관계를 넘어

선다. 예를 들어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또는 

주요 7개국(G7), 아세안과의 3국 혹은 다자간 협력이 있다”

고 소개했다. 그는“한미일 세 정상은 지난해 여름 캠프 데

이비드에서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만났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협력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이번 미 의회 연설은 일본 총리로서는 두 번째다. 2015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미 의회에서 연설했다. 일본 총

리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것 역시 2015년에 이어 9

년 만이다.

일본 총리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도 역사 인식, 세계사 

인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우리는 그동안 과

거 역사 인식에 사로 잡혀 일본인들에 대한 증오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두 나라 발전을 위해 이제는 동반자 관계

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피해 의식과 증오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과거 역사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국민을 

편가르기 하면서 표를 얻어가는 정치인들과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 편견을 조장하는 사람

들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며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일

본도, 중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인식의 전

환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